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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동 취객과 언쟁 중 뇌출혈로 사망한 경찰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례 

[대상판결 : 서울고등법원 2019. 7. 24. 선고 2019누31664 판결] 

 

이광선 변호사 | 신혜주 변호사 

 

위험직무수행 과정에서 외상이 아니라 난동과 언쟁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와 뇌출혈로 사망한 경

찰관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. 

 

A 경사는 2015년 4월 5일에 야간 근무를 하던 도중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

출동하였는데, 현장에서 상황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머리를 잡고 비틀거리면서 땅

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.  A 경사는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15년 4월 7일에 사망하였습

니다. 

 

대상 판결에서는 A 경사(이하 ‘망인’)의 사망을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국

가유공자법’)상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.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

‘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

련 중 사망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하였을 것’을 국가유공자(순직군경)로 인정하기 위한 

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

 

법원은 (1) 망인은 이 사건 당시 ‘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’ 중이었는데 이는 국가유공자법령

에서 정하고 있는 ‘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’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

무에 해당하는 점, (2) 망인이 이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주취자를 상대해야 했던 상황은 

객관적으로도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상황임이 명백한 점, (3) 임용 당시부터 건강에 아

무런 문제가 없었던 망인이 임용된 지 5년 10개월만인 만 40세의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인하여 사

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, 망인은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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